
참가자 전원에게 항공료 지원 

참가자 전원에게 소득분위별로 참가비, 생활비 차등지원

1:1 상담을 통해 참가자들의 전공 및 관심분야에 맞는 인턴십 기회

WEST에 특화된 J-1

WEST(Work, English Study, Travel)는 2008년 한·미 정상 간 

상호 교류 합의를 통해 시작되었으며, 체계적인 비즈니스 어학

연수와 다양한 분야에서의 인턴십을 통해 대학생(청년)들이 

글로벌 감각을 갖춘 핵심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적인 

정부해외인턴 프로그램입니다 

인턴십 기회!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미국무부가 선정한 현지중개기관(스폰서), 

현지 주재원이 참가자 관리

국립국제교육원 유학생지원팀

이메일 : koreawest@korea.kr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 해외인턴 Q&A

WEST SNS �• 인스타 : instagram.com/koreawest_official�

• 유튜브: youtube.com/c/koreawest�

• 페이스북 : facebook.com/ggi.west

정부재정지원 받고 WEST 프로그램에 도전하세요!

미국 인턴십은



2차 면접
(현지중개기관

 영어)
서류전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소득분위 확인(어학연수비 대출) 신청

※ 재학생은 상기 3가지 지원절차를 모두 수행하여야 지원서 접수가 완료되며,

   졸업생은 3번 절차 생략(별도의 소득분위 증빙자료 제출 필요)

소속 대학 관계부서에 서류 제출

한국장학재단에서는 WEST 프로그램 참가자에 대해 소정의 심사를 거쳐 

재학생, 휴학생에 한해 어학연수 비용을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1차 면접
(국립국제교육원)

프로그램
시작

저에게 WEST는 도전의 가치를 알려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

다소 알려지지 않은 남부 지역으로 인턴을 배정받아 많은 걱정과 고민을 �

안고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려와 달리 그곳에서 미국의 진짜 �

모습과 다양한 관점을 경험하게 되었고, 다양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며 세계시민의식 함양 및 다양성의 가치를 깨우칠 수 있었던 고마운 �

시간이었습니다. 이 경험은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의 가치를 �

표방하고자 하는 저의 꿈에 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프로그램 기간 동안 �

어떤 상황에서도 늘 도전적인 태도와 마음으로 임하여 기대하지 못했던, �

그리고 기대 이상의 성장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유일한 가족은 웨스티였습니다. 그리고 WEST를 다녀온 지금 제게 

남아 있는 가장 큰 보물도 웨스티입니다. 막막한 문제들이 발목을 붙잡을 

때면 늘 머리를 맞대었고, 신기하고 짜릿한 경험들도 언제나 함께였습니다. 

미국생활을 먼저 시작한 앞 기수 웨스티는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시간이 흘러 

만난 뒷 기수들에게도 도움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웨스티라는 이름은 하나의 

상징처럼 그들을 하나의 가족으로 묶었고, 그렇게 쌓인 시간은 서로의 소중함을 

알기에 충분했습니다. 20대에 느끼는 여러 불안과 걱정들도 진심으로 나누고, 

누구한테 털어놓은 적 없던 고민들도 꺼내보며 서로를 많이 의지했습니다. 

평생 나를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친구를 만나고 싶으시다면, WEST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온라인 WEST 프로그램을 통해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없애고 실력도 

자연스럽게 키울 수 있었습니다. 어학연수 정규 수업, 인턴십 근무에 더하여 

커다란 팀 프로젝트 두 개, 각종 특강들로 인해 쉴 틈 없이 달리며 때로는 �

지칠 때도 있었지만, 배우고 느낀 점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뿌듯합니다. 

WESTie들을 위해 제공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통해 시야를 넓힐 수 

있었으며 소중한 선생님, 친구들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WEST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인재가 되고 싶다던 최초의 지원동기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WEST 참가 전 저의 좌우명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자’였습니다. 신중하고 �

꼼꼼한 성격으로 실수가 적지 편이지만 도전보다는 현실에 안주하려는 면이 �

강했습니다. WEST 참가 후 달라진 점이라면 설령 무언가 잘못되더라도 일단 

해보자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뉴욕 도착 후 3번의 이사 

후에 겨우 정착하였는데, 이마저도 인턴십을 위해 곧 떠나야 했습니다. 처음엔 

멀리 떨어진 샌프란시스코를 선택한 제 자신이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덕분에 

미국의 동서부를 두루 경험하는 흔치 않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모든 �

일은 결국 용기로부터 얻는 결과물이라는 것을 WEST를 통해 깨달았고, WEST�

를 지원하는 여러분 모두 용기있는 분들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두려움과 망설임이 고개를 들 때 자기 자신을 믿고 계속해서 한 �

발씩 내딛다보면 그 끝에서  자신만의 길을 마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스스로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이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주성_ 2020년 참가, 중기 5기 (IIEEX)

김경주_ 2021년 참가, 온라인 1기 (CV)

이나리_ 2017년 참가, 장기17기 (CV)

강소현_ 2018년 참가, 단기5기 (CV)

모집 횟수 및 선발인원   <2022년 기준>

지원 자격

프로그램 종류

-� 모집횟수 : 상·하반기 각 1회 (2월, 7월)

- 선발인원 : 200명 내외

   ※ 모집횟수 및 선발인원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장기/중기/단기) �4년제 대학 4학기(전문대학 2학기) 이상 이수한�

재·휴학생 및 최근 1년 이내 졸업생

(공통) 미국 비자 발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프로그램 구성 참가자격

장기 WEST
어학연수(4개월)
+ 인턴십(8~12개월)

및 여행

TOEIC 750점 이상
+�

TOEIC Speaking 5등급(110점)이상
또는 OPIc IL 이상

중기 WEST
어학연수(3개월)
+ 인턴십(6~8개월)

및 여행

TOEIC 800점 이상
+�

TOEIC Speaking 5등급(110점)이상
또는 OPIc IL 이상

단기 WEST
어학연수(2개월)
+ 인턴십(3~4개월)

및 여행

TOEIC 850점 이상
+�

TOEIC Speaking 6등급(130점)이상
또는 OPIc IM1 이상

구 분
지원내역

참가비 항공료 생활비 지원기간 (생활비)

장기 $1,890~$9,450

200
만원

$500~$1000/4주

어학연수 : 최장 16주
인턴십  : 최장 32주

중기 $1,554~$7,770
어학연수 : 최장 12주
인턴십  : 최장 24주

단기 $1,230~$6,150
어학연수 : 최장  8주
인턴십  : 최장 16주

항공료 : 2백만원 정액 지급

참가비 및 어학연수 • 인턴 생활비 : 소득분위별 차등 지급


